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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산성 E빵형 건물지 복원도 

이성산성 8각 건물지 복원도 

이성산성은 하남시 춘궁통과 초일동 광암동의 분기점에 자리한 이성산{해발 

209.Sm)의 정상에 돌로 쌓은 산성으로 우리 나라 고대사의 수수께끼와 근세사의 

흥망성쇠 역사를 모두 품고 있다. 총 둘레는 1,665m의 규모인데, 성벽의 높이는 

평균 5∼7m정도이고, 성 내부 면적은 약 3만 9천 평에 달한다. 입지(立地j나 쌓는 

방법이 매우 정교하고, 성 돌끊 옥수수알 모양으로 둥글게 디듬어서 미술적 조형 

미까지 갖추고 있어 우펴나라의 대표적인 산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한강 주 

변이 한 눈에 보이고, 가끼어에는 평야가 있으며, 아차산성을 비롯한 강 

북의 적으로부터 한강유역을 방어하기에 유리한 지점에 있다. 이성산 

성의 주변 5km 반경의 거리에 서쪽으로는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이, 

남쪽으로는 남한산성이 위치하고 있다. 이런 지정학적 특정은 다산 

정약용을 비롯힌 많은 학자들이 이성산성과 춘궁동을 백제의 도읍 

지로 보는 근거가 되었다. 

한성시대의 백제 도성은 “하남위례성”으로 불려 지지만, 몇 차례 

도읍을옮긴 사실에 대한문헌기록들이 매우 단편적이기 때문에 명확 

한 위치를 알려 주지는 못한다. 『삼국사기』에 온조왕 13년, 한산 아래 



에 책(쩨)을 세우고 위례성의 민호를 옮겼다고 

했고, r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온조왕이 국도(國 

都를 위례성願밸뼈에 세웠다가, 13년에 “한수 

(i훨水) 남쪽의 땅이 기름지고 걸으니, 마땅히 여 

기에 도읍을 세워서 장구한 계교를 도모하고자 

하노라.”하고, 드디어 한산 아래에 나아가 목책 

대|써을 세우고, 위례성의 민호(民戶)를 옮기며, 

궁궐을 짓고, 14년 정월에 도읍을 옮겨 남한성 

(南漢뼈이라 했다고 기록이 전힌다. 그 후 376 

년을 지나 근초고왕 24년에 도읍을 남평양에 

옮겨 북한성(北漢뼈이라 하였고, 백제가 망하고 신라 문무왕 3년에 한산주로 고 

치고, 8년에 남한산주로 했다가, 경덕왕 15년에 한주로 고쳤다. 이성산성에서 출 

토된 목간(木簡) 중에는 ‘남한성(南濤뼈’ 이라 쓰여진 것이 확인되어 이성산성이 

r세종실록」에서 언급한 〈남한성〉이었음을짐작하게 해준다. 

하남위례성의 위치는 몽촌토성과 풍납토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두 토 

성에서는 다량의 백제시대 유물이 출토되므로써 도성으로서의 가능성에 상당힌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몽촌토성에 伯濟라는 선주민 세력이 있었 

고, 온조를 비롯한 고구려계 이주민들에 의해 새로운 百濟기- 건국되면서 풍납토 

성이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강이 정비되기 이전, 해마다 

장마철이띤 강남 일대가상습적으로 침수되었던 것을 기억히‘는 노인들의 증언 

으로는 이 일대가 국왕이 상주히는 도성으로서의 입지조건이 절대로 될 수 없 

다고보는것이 일반적이다. 오히려 구수왕이九首王) 8년 8월에 한수서족에 

서 군사를 대열(大關), 고이왕 7년 7월 석천(石川)에서 군사를 대열, 근초고 

왕 24년 11월에 한수 남쪽에서 군사를 대열하였는데, 기치는 모두 황색을 

시용하였다든지, 아신왕 6년 7월에 한수 남쪽에서 군시를 대떨하였던 것처럼 

군사적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고, 한강퍼 배 

를 이용한 물자 수송 등으로 볼 때 교통의 요지로서 번성했을 가 

능성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강 유역에 도읍을 정한 조선시 

대 역시 한강 남쪽 일대를 강무장으로 사용한 기록이 수없이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일본기쿠치성의건촉물 

이성산성은 1986년부터 한양대 박물관에 의해 10여 차례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 출토된 유물은 대체로 신라 토기와 경질 이성산성과 동일한 앙식을 선보이는 8각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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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얼굴 형상의 나무조각 

의 기와가 대부분으로 밝혀졌다. 아직 발굴이 완료된 것은 아니어서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현재까지 출토된 유물이 통일신라시대에 집중 

되고 있어서 신라가 한강유역을 장익F하고 신주(新1'1'1)를 설치할 때 이 

신주의 주성으로 쌓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짐작된다. 이성산성은 

장방형의 성돌로 1차 성벽을 쌓았고 그 바깥 변에 다시 2차로 쌓았는 

데 다른 어느 성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옥수수알 모양으로 정교하게 

다듬은돌로쌓은 것이 특징이다. 이성산성 발굴초기부터 관여하면서 

연구해 옹 토지박물관의 섬광주 박시는 이성산성의 전체 성 돌의 무게 

를 10톤 트럭 1만 8천여 대 분량인 181,818톤으로 추산하고, 전체 성 

돌의 개수를 2,685,312개로 계산하였다. 또한 성벽의 외면에 시용된 

다듬어진 성 돌은 186,480개로 계산하였으며, 이 정도 규모의 성을 쌓 

는 데에는 연인원 643,566명의 인력이 동원되고, 이들 인부들에게 하 

루 600g의 식량을- 준다고 했을 때 80kg들이 가마로 4,827가마에 달 

하는 엄청난 양의 쌀이 소모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성문은 다락문이라고도 하는 현문식(戀門式)으로 축조되었고, 성 안에는 80평 

이 넘는 대형 장방형 건물 4꽂을 포함하여 8각 건물지 1개소, 9각 건물지 2개소, 

12각 건물지 1개소 등 20여개에 달하는 대규모 건물지가 드러났다. 그 중 동서로 

대칭을 이루는 9각 건물과 8각 건물은 각각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천단(天헬과 

토지신에 제사를 지내는 사직단(社樓휩으로 추정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산성은 적과 대치하면서 오래 버틸 수 있어야 하는데, 군사 또는 백 

성들의 식수해결을 위해 돌로 쌓아 만든 네모난 형태의 저수지가 조성되었고, 쇠 

나 흙으로 만든 말을 부러뜨려 묻어놓은 신앙유적도 조사되었다. 이성산성에서 

출토된 유물로는 절제도끼와 쇠스랑, 무진년(여辰年)명 묵서 목간, 짚신, 목제인 

형, 팽이, 요고애要劃, 40여 점의 벼루가출토되어 당시의 문화생활의 일면을보여 

주고 있다. 고고학적 발굴성과에 근거한다면 이성산성의 주된 사용 시기는 6세기 

중반에서 8세기까지이며 9세기 중엽에 폐기된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이성산성을 문헌기록에서 찾기는 어렵다. 태종임금이 16년(1416) 10월 7일에 

‘상왕을 모시고 광주(廣'.l• i 'D 위요성빨要뼈에서 사냥하고 수릉을 돌아본 후 디음 

날에 환궁하였다.’ 고 한 것과, 바로 이듬해 9월 3일 ‘임금이 상왕을 받들고 광나 

루[廣律]를 건너 위요성빨要f뼈에서 매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 저녁에 석도(石 

島)에 머물러 갔다.’ 고 한 것으로 볼 때 광나루 건너에 있다고 한 위요성이 이성 

목제인형 산성이었을것으로짐작될뿐이다. 



확실한 문헌 기록으로 1846년(헌종 12)에 편찬된 홍경모꾀 r중정 남한지」를 

참조할 수 있는데, ‘이성산은 금암산 북쪽에 있으며, 온조의 성지(械II:)가 있다.’ 

하였고, ‘위례는 당시의 방언인데 무룻 성곽으로 사방을 에워씨는 것을 일컬어 

위리團觸라고 하며, 위리는 위례와 서로 비슷하다. 목책을 삼고 흙을 쌓아 성 

을 만들었기 때문에 위례라고 부흔 것’ 이라고 하였다. 홍경모는 남한산성 

이 온조의 옛 도읍이었다고 히는 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면서, 현재의 

하남시 고골 일대와 궁촌 이성산성을 온조의 성터라고 보았다. 또한 위례성이 

한강 북쪽에 있으면서 하남위례성은 따로 있는 이경(二京)체제였다고 하면서 ‘하 

남위례성의 위치는 광주 고읍의 궁촌(宮村)으로 여기에 사는 백성들이 참외를 심 

어서 생업으로심았다.’ 고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성산성과매우흡사한성이 일본에 있으니 구마모토현의 기쿠치(輪智) 

성이 그것이다. 1967년부터 72동의 건물터가 발견되었고, 건물 복원에는 모두 

구마모토현에서 생산된 재료들만을 사용했다. 팔각형 건물은 일본 내 고대 산성 

에서는 최초로 발견된 것이고 한국에서는 이성산성이 유일하다. 그리고 지난 해 

에는 이곳에서 7세기 후반, 백제에서 만들어진 길이 12.7cm, 폭 3cm의 청동제 보 

살입상이 1.5m 땅속에서 발굴됐다. 일본에서 백제의 청동 플상이 발견되기는 처 

음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기쿠치성은 663년 당나라와 신라의 공격에 대 

비, 백제에서 건너온 귀족의 기술 지도로 축성된 것으로 r일본서기」에 적혀 있어 

정설로 인정됐지만, 그동안 입증할 만한 유물은 없었는데, 구마모토현 교육위는 

“보살상 발견으로 축성에 백제 기술이 이용된 사실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구한말, 민씨 문중이 나라의 권력을 장악하였을 무렵, 이성산성에서 남한산성 

으로 이어지는 금암산 주변은 민씨의 소유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조 때 

(1644) 광주목사를 지낸 민응협의 묘소와 신도비가 있고, 천일은행(상업은행-우 

리은행에 합병)과 휘문고교의 설립자인 민영휘가 출생한 곳이 바로 이성산성으로 

올라기는 입구 부근이다. 민영휘의 호는 하정(倚ff)인데 김옥균 등의 갑신정변 

(1884)을 진압하고 10년 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청군댐i軍)에게 지원을 요 

청, 그 진압에 힘썼다. 임오군린- 때 탐관오리로 논죄되어 임자도에 유배되기도 했 

다 국권피탈 후 일본정부의 지작(子簡)이 되었다. 한편 이성산성으로 오르는 입 

구오른편에는선산동주민들이 세운승선 민광식 자혜비가조그닿게 서 있고, 인 

접한 민영휘의 생가 터에는 현재까지도 깎~IT閔柱國降生道職찮l따 라 새겨진 비 

석이 쓰러진 채 낙엽에 덮여 가고 있어서 권력과 부귀의 무상힘-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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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기시대 ~월형 석도 

삼국시대숫막새기와 

서조무늬필화경 




